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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일반 청소년 및 성인과 비교한 연구들의 동향, 인지 및 정서적 특성, 비교 연구의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98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국내외 발표된 말더듬 청소년 또는 성인의 인지, 정서에 관련된 주제로 발표된 연구 총 976편 중 일반 대조군이 있으며 두 집단의 내면적 특성을 비교한 연구 58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들의 연구대상, 발표연도, 내면적 특성, 검사도구,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연구의 동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이 청소년인 연구는 7편이었고, 성인인 연구는 51편이었으며, 연구에서 다룬 내면적 특성 중 인지적 특성은 24편, 정서적 특성은 26편, 인지ㆍ정서적 특성은 8편이었다. 둘째, 청소년 연구에서 가장 자주 연구된 주제는 불안, 우울, 사회 불안이었고, 성인 연구에서는 불안, 사회 불안, 의사소통 태도였다. 인지적 특성으로는 의사소통 태도, 인지적 스트레스, 효능감이, 정서적 특성으로는 불안, 사회 불안, 우울이, 인지ㆍ정서적 특성으로는 주의편향, 대처, 삶의 질 등이 높은 빈도로 연구되었다. 셋째, 연구의 결과는 의사소통 태도, 인지적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은 모든 연구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 해석편향은 차이가 없었다. 정서적 특성 중 불안과 사회불안은 상반되는 결과가 공존했으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많았다. 인지ㆍ정서적 특성에서는 주의편향이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많았고, 기질이나 성격에 관한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결론:
            말더듬이 진행됨에 따라 청소년기나 성인기가 되면 내면적 측면의 문제가 점차 심해지고 이에 대한 평가나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정서적, 인지적 특성을 이해하고 평가나 중재, 상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udies on the cognitive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adults with stuttering.

          

          
            Methods:
            From 1980 to March 2022, 976 studies published on the topic of cognition and emotion of adolescents or adults with stuttering were published, which formed the control group. Among these, 58 studies compared intrinsic characteristics. The study subjects, publication year, internal characteristics, and research results were analyzed.

          

          
            Result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studies increased over time. There were 7 studies with adolescents, 51 studies with adults, and 24 cognitive characteristics, 26 emotional characteristics, and 8 cognitive-emotional characteristics among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covered in the study. Second, the most frequently studied subjects in adolescent research were anxiety,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In adult research, anxiety, social anxiety, and communication attitude were the most common subjects. Third, the results of the characteristic comparative study showed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attitude, cognitive stress, and self-efficacy in all studies; there was no difference in interpretation bias. Among emotion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studies with and without differences in anxiety and social anxiety, but recent studies showed differences. There were many studies that showed differences in attentional bias in cognitive-emotional characteristics.

          

          
            Conclusions:
            Stuttering in adolescence or adulthood is a serious problem in the internal aspect, and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in evaluation and treatment. Based o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understand the emotional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adults with stuttering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evaluation, intervention and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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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발달성 말더듬은 발생 초기에는 말더듬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약해서 부정적인 정서나 자아상이 형성되지 않지만(Shin et al., 2020),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진행되면서 말더듬의 핵심행동에 긴장이 수반되고 지속시간이 길어진다. 이러한 자신의 말더듬 행동을 인식하면서 다양한 도피행동과 회피행동을 나타낸다. 부수행동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말 및 말더듬에 대한 불안, 공포, 좌절, 죄의식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보이다가 점차 부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게 된다(Guitar, 2013; Manning, 2013).

      말을 더듬은 기간이 길수록 더듬을 것 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거나 연기책 등의 책략을 통해 회피행동이 습관화되어 실제로는 말더듬이 심하지만 외현으로는 말더듬 행동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겉으로는 유창성 단절이 거의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제 자신이 느끼는 말더듬 정도는 훨씬 더 심할 수 있다. 얼마나 더듬는가에 해당하는 말더듬 빈도가 말더듬의 중증도를 측정하는 많은 지표 중의 하나이지만, 자신의 말더듬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와 같은 인지적ㆍ정서적 반응이 중증도 및 진전에 결정적인 지표가 된다(Manning, 2013). 겉으로 드러나는 말더듬 현상과 관계없이 말을 더듬기 전이나 말을 더듬는 순간을 매우 불안해하거나 심한 좌절감을 느낀다면 말을 더듬는 본인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Yaruss & Quesal, 2006).

      말더듬은 외현적으로 비유창한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불안 및 공포, 말에 대한 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까지 문제를 보이는 복잡한 장애이다. 그러므로 말더듬의 내면적 특성을 파악하고 말더듬는 사람이 자신의 말과 말더듬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가, 말더듬으로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는가, 말더듬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 많은 임상가와 연구자들이 말더듬 평가 및 중재에서 말더듬인의 내면적 측면을 강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Anderson & Felsenfeld, 2003; Kim & Kwon, 2005; Silverman, 1970). 말더듬의 내면적 측면은 증상을 확인하고 수량화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말더듬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반응과 말더듬 행동에 대한 통제능력, 말을 통한 의사결정력, 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행동의 실태 및 범위를 조사하는 질문지에 자기 보고식 평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임상현장에서도 말더듬의 정서적, 인지적 특성을 살펴보는 검사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의사소통태도 검사(S-24)의 표준화 연구(Kim & Kwon, 2005), 주관적 말더듬 선별검사에 대한 기초연구(Kim & Shin, 2007), 말더듬 지각 검사(PSI)의 국내적용을 위한 연구(Kim, 2013; Kim et al., 2010),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Sim et al., 2010), 말하기 효능감 검사 표준화 연구(Kim et al., 2012; Shin et al., 2013), 웹기반 말더듬 성인 평가 시스템 모형 연구(Shin & Park, 2014), 말더듬 내면적 검사 간의 상관연구(Kim et al., 2015), 한국 청소년 말더듬 불안 검사 도구 개발 연구(Shin et al., 2019), 말더듬 청소년의 인지ㆍ정서 평가 도구 개발연구(Shin et al., 2021) 등이 있다. 또한 말더듬의 내면적 특성을 중재하는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Kim et al., 2019). 행동인지 말더듬 치료프로그램이 말더듬인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Chang & Kwon, 2005), 이야기치료가 말더듬 성인의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Ko & Kwon, 2009), 자아증진 프로그램이나 게슈탈트 치료가 말더듬 인지나 자각에 미치는 영향(Jeon, 2005; Ko, 2007), 수용ㆍ전념 치료에 기반한 의사소통중재 프로그램이 말더듬 성인의 내면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Heo et al., 2016), 다차원적인 성인 말더듬 중재를 위한 고찰(Heo & Kim, 2020) 등이 있다. 말더듬 아동과 달리 말더듬 청소년이나 성인은 일상생활이 가정에 국한되지 않기에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대상자가 말과 관련된 환경적 자극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자각하고 인지적 변화를 통해 말더듬에 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말더듬 중재에서 매우 중요하다. 말더듬 성인의 내면적 특성, 말더듬에 대한 태도, 인지 등의 긍정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말더듬 발생은 상황에 따라 가변성이 매우 크고 개인에 따라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정도 및 심리적으로 대처하는 역치가 다르므로 현장에서 임상가들이 말더듬인들의 내면적 측면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인의 인지ㆍ정서 관련 국내외 연구들을 수집하여 청소년 및 성인의 내면적 특성, 내면적 평가, 내면적 중재에 대한 여러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말더듬인의 다양한 내면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거 기반이 될 것이다.

      198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국내외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ㆍ정서에 관련된 주제로 발표된 연구 총 58편을 통하여 말더듬의 인지ㆍ정서에 대한 특성과 접근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시기, 연구 주제, 연구 대상, 연구 결과 등을 통한 말더듬의 인지ㆍ정서 관련 연구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가 임상 현장에서 언어재활사들이 말더듬의 내면적 특성을 이해하고 평가 및 중재에 실제적인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ㆍ정서적 특성이 일반 청소년이나 성인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실험한 국내외 연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검색 조건을 설정하고, 조건에 따른 연구 논문을 수집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따른 분석 요소에 따라 자료를 추출하여 코딩과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논문의 선정 기준은 국내 연구의 경우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에서 논문을 검색하였고, 국외 연구는 Pudmed, PsycINFO, Google scholar에서 논문을 검색하였다. 기간은 198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발표된 논문으로 지정하여 검색하였다. 검색키워드는 ‘말더듬(stutter)+성인/청소년(adults/adolescents)+인지/정서/태도(cognitive/emotion/affective/attitude)’의 조합으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국내 연구는 총 33편이 검색되었고, 국외 연구는 943편 검색이 되었다. 이 논문들 중 중복 검색된 경우, 연구대상이 아동인 경우, 정상 대조군 없이 말더듬인들 간 비교를 한 경우, 신경생리학적 연구, 문헌 연구들은 제외하였다. 특성 연구 중 일반 성인이나 청소년의 대조군과 인지적 및 정서적 특성을 비교한 연구만을 선택하였다. 국내 연구 5편과 국외 연구 53편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내용
        선정한 연구를 연구 대상에 따라 말더듬 성인 대상 연구와 청소년 대상 연구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발표 연도, 측정한 내면적 특성 요소, 검사도구, 결과로 분석하였다.

        연도에 따라 말더듬 성인과 청소년의 내면적 특성에 대한 연구의 수를 확인하였고, 10년 단위로 나누어 말더듬 청소년 연구와 말더듬 성인 연구로 구분하여 계수하였고, 또 인지적 특성 연구, 정서적 특성 연구, 인지ㆍ정서적 특성 연구로 구분하여 연구의 수를 계수하였다.

        말더듬의 내면적 특성 중 연구에 사용된 측정요소를 정리하고 이를 인지적 특성인지, 정서적 특성인지, 인지ㆍ정서적 특성인지 구분하였다. 인지적 특성에는 태도, 효능감, 주의, 지각, 사고 등을 포함하였고, 정서적 특성에는 불안, 우울, 공포, 회피 등을 포함하였고, 인지ㆍ정서적 특성에는 삶의 질, 만족도, 정서적 주의편향, 대처 반응, 성격, 기질 등을 포함하였다.

        연구의 결과 분석에서는 내면적 특성에 따라 말더듬 집단과 일반 집단 사이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청소년과 성인의 말더듬의 인지ㆍ정서적 특성 연구의 동향
        말더듬과 관련된 인지적 및 정서적 특성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말더듬 청소년 대상 연구와 말더듬 성인 대상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Table 1).

        
          Table 1. 
				
          

          
            Research status on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adults who stutter by year
          
          

        

        
          
            
              	Year
              	Adolescents
              	Adults
              	Total
            

          
          
            	1980~1989
            	0
            	4
            	4
          

          
            	1990~1999
            	0
            	6
            	6
          

          
            	2000~2009
            	3
            	11
            	14
          

          
            	2010~2019
            	0
            	24
            	24
          

          
            	2020~2022
            	4
            	6
            	10
          

          
            	Total
            	7
            	51
            	58
          

        

        

        말더듬 청소년의 내면적 특성을 일반 청소년과 비교한 연구는 총 7편이었고, 말더듬 성인의 내면적 특성을 일반 성인과 비교한 연구는 총 51편이었다. 말더듬 성인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적 특성 비교 연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면적 특성 중 인지적 특성, 정서적 특성, 인지ㆍ정서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였을 때 연도별 연구 현황은 Table 2와 같았다. 조사기간 중 정서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26편, 인지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24편, 인지ㆍ정서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8편이었다.

        
          Table 2. 
				
          

          
            Research status on cognitive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stuttering by year
          
          

        

        
          
            
              	Year
              	Cognitive
              	Emotional
              	Cognitive-emotional
            

          
          
            	1980~1989
            	3
            	1
            	0
          

          
            	1990~1999
            	3
            	2
            	1
          

          
            	2000~2009
            	5
            	8
            	1
          

          
            	2010~2019
            	12
            	10
            	6
          

          
            	2020~2022
            	1
            	5
            	0
          

          
            	Total
            	24
            	26
            	8
          

        

        

      

      
        2.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ㆍ정서적 특성
        청소년과 성인 말더듬을 대상으로 내면적 특성 비교 연구에서 다룬 인지, 정서적 특성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adults with stuttering in the studies
          
          

        

        
          
            
              	Adolescents
(Freq. Characteristics)
              	Adults
(Freq. Characteristics)
            

          
          
            	3 anxiety 
3 depression
2 social anxiety
1 self-efficacy for speech 
1 attention problems
1 attentional biases
1 communication attitudes
1 withdrawal
1 academic self-efficacy
            	16 anxiety
10 social anxiety
10 communication attitudes
 5 fear of negative evaluation
 4 attentional biases
 4 cognitive stress
 4 quality-of-life
 4 coping
 3 depression
 3 social stress
 3 stuttering severity
 3 self-efficacy
 2 daily stress
 2 personality (temperament)
 2 perceptions of stuttering
 2 avoidance
 1 resilience
 1 self-acceptance
 1 self-esteem
 1 self-monitoring
 1 threat and cognitive stress
 1 trauma
 1 perfectionism
 1 social support
 1 thoughts
 1 negative affect
 1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1 anticipation of stuttering
 1 panic disorder
          

        

        

        말더듬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 청소년과 비교한 연구에서는 불안(3편), 우울(3편), 사회적 불안(2편), 구어 효능감, 주의력, 주의 편향, 의사소통태도, 위축, 학업 효능감 등이 연구되어왔다.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불안(16편), 사회적 불안(10편), 의사소통 태도(10편),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5편), 부정적 주의편향, 인지적 스트레스, 삶의 질, 대처반응이 각 4편이었고, 우울, 사회적 스트레스, 말더듬 심각도 지각, 자기 효능감이 3편이었고, 일상 스트레스, 성격(기질), 말더듬 지각, 회피가 2편, 나머지는 1편씩 나타났다(Table 3, Figure 1). 청소년과 성인 말더듬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연구된 내면적 특성은 불안과 사회적 불안이었다. 청소년 말더듬의 경우, 우울이 두 번째로 많이 연구된 반면, 성인 말더듬의 경우는 의사소통태도가 세 번째로 많이 연구되었다.

        
          
          

          Figure 1. 
				
          

          
            Word cloud of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stuttering adolescents and adults
          
          

          

        

        청소년과 성인 말더듬의 내면적 특성을 인지적 특성, 정서적 특성, 인지ㆍ정서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빈도를 살펴보았다(Table 4, Figure 2). 청소년과 성인의 내면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어진 특성들 중 정서적 특성이 총 55회로 가장 많았다. 그중 가장 높은 빈도로 연구된 정서적 특성은 불안 19회, 사회적 불안 13회, 우울 7회,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가 3회로 연구되었다. 인지적 특성은 총 32회로 그중에서는 의사소통태도가 10회로 가장 많았고, 인지적 스트레스와 말하기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각 4회였으며, 해석 편향, 말더듬 지각, 말더듬 심각도 지각 등이 각 2회였다. 인지ㆍ정서적 측면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특성의 경우, 부정적 표정, 부정적 단어에 대한 정서적 주의 편향이 6회, 대처반응이 4회, 삶의 질이나 만족도가 4회, 일상스트레스 2회, 기질(성격)이 2회로 나타났다.

        
          Table 4. 
				
          

          
            Cognitive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stuttering in the studies 
          
          

        

        
          
            
              	Characteristics
              	Sub-attributes
              	The number
of papers
            

          
          
            	Cognitive (32)
            	Communication attitudes
            	10 
          

          
            	Cognitive stress, self-efficacy for speech
            	4 
          

          
            	Interpretation, perceptions of stuttering, stuttering severity
            	2 
          

          
            	Self-acceptance, resilience, academic self-efficacy, self-monitoring, perfectionism, thoughts, anticipation of stuttering
            	1 
          

          
            	Emotional	(52)
            	Anxiety
            	19
          

          
            	Social anxiety
            	13
          

          
            	Depression
            	7
          

          
            	Fear of negative evaluation
            	3
          

          
            	Avoidance
            	2
          

          
            	Self-esteem, trauma, social support, social stress, negative affect,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panic disorder, withdrawal
            	1 
          

          
            	Cognitive-emotional (18)
            	Attentional biases
            	6
          

          
            	Coping, Quality-of-life 
            	4
          

          
            	Daily stress, Temperament
            	2 
          

        

        

        
          
          

          Figure 2. 
				
          

          
            Word cloud of cognitive &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adults with stuttering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ㆍ정서적 특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검사도구의 수를 계수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된 검사는 상태-특성 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Spielberger et al., 1983)로 8회 사용되었다. 두 번째는 에릭슨의 의사소통태도 검사(Modified Erickson Scale of Communication Attitudes: S-24, Andrew & Cutler, 1974)로 6회,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검사(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Mattick & Clark, 1998) 4회, 3회 사용된 검사도구는 말더듬 경험에 대한 전반적 검사(Overall Assessment of the Speaker’s Experience of Stuttering: OASES, Yaruss & Quesal, 2006)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Fear of Negative Evaluation: FNE, Leary, 1983), Frost 다차원 완벽주의 척도(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Frost et al., 1990)였다. 2회 사용된 검사 도구는 4가지 검사가 있었고, 1회 사용된 검사 도구는 24가지 검사였고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 
				
          

          
            Evaluation tool of cognitive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stuttering 
          
          

        

        
          
            
              	Evaluation tool of cognitive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stuttering
              	The number
of papers
            

          
          
            	⦁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Spielberger et al., 1983) 
            	8
          

          
            	⦁ Modified Erickson Scale of Communication Attitudes (S-24, Andrew & Cutler, 1974)
            	6
          

          
            	⦁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Mattick & Clark, 1998) 
            	4
          

          
            	⦁ Overall Assessment of the Speaker’s Experience of Stuttering (OASES, Yaruss & Quesal, 2006)
⦁ Fear of Negative Evaluation (FNE, Leary, 1983)
⦁ 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Frost et al., 1990) 
            	3
          

          
            	⦁ Self-Efficacy Scale for Adult Stutters (SESAS, Ornstein & Manning, 1985)
⦁ Perceptions of Stuttering Inventory (PSI, Woolf, 1967)
⦁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LSAS & Liebowitz, 1987)
⦁ Interpretation and Judgmental Questionnaire (IJQ, Voncken et al., 2003)
            	2
          

          
            	⦁ Adult Temperament Questionnaire (ATQ, Evans & Rothbart, 2007)
⦁ Beck Anxiety Inventory (BAI, Beck et al., 1988a)
⦁ Beck Depression Inventory (Beck et al., 1988b)
⦁ Behavior Assessment Battery (BAB, Vanryckeghem & Brutten, 2018)
⦁ 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BFNE, Leary, 1983)
⦁ Brief Scale for Coping Profile (BSCP, Kageyama et al., 2004)
⦁ Child Behaviour Checklist (CBCL, Achenbach, 1991)
⦁ Endler Multidimension Anxiety Scale-Trait (EMAS-T, Endler et al., 1991) 
⦁ Inventory of Interpersonal Situations (IIS, Van Dam-Baggen & Kraaimaat, 1999)
⦁ Medical Outcomes Study Short Form-36 (SF-36, Andresen & Meyers, 2000)
⦁ NEO Five-Factor Inventory (Hoekstra et al., 1996)
⦁ Personal Report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 (McCroskey, 1982)
⦁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Symptom Scale (PSS, Foa et al., 1993)
⦁ Premonitory Awareness in Stuttering Scale (PAiS, Cholin et al., 2016)
⦁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Reynolds & Richmond, 1985)
⦁ Revised Willoughby Personality Schedule (WPS-R, Greiner et al., 1985)
⦁ Self-Monitoring Scale (Snyder, 1974)
⦁ Self-Perceived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McCroskey & McCroskey, 1988)
⦁ Significant Others Scale (SOS, Power et al., 1988)
⦁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SAS-A, La Greca & Lopez, 1998)
⦁ Speech Situation Checklist (SSC, Brutten, 1975)
⦁ Stuttering Generalization Self-Measure (SGSM, Alameer et al., 2017)
⦁ Symptom Checklist-Revised (SCL-90-R, Derogatis, 1994) 
⦁ Test of Everyday Attention (TEA, Robertson et al, 1996)
            	1
          

        

        

      

      
        3.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ㆍ정서적 특성의 연구 결과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적 특성을 일반 청소년 또는 성인과 비교한 연구의 결과에 따라 나누어 제시하였다(Table 6). 인지적 특성 중 의사소통태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7편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의사소통태도를 평가했던 3편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태도의 집단 간 비교의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인지적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의 비교 연구에서도 각 4편이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해석 편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2편 모두 말더듬인과 비말더듬인 사이에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Table 6. 
				
          

          
            Differences in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adults with stuttering and adolescents and adults without stuttering
          
          

        

        
          
            
              	Characteristics
              	Differences between groups
              	No difference between groups
            

          
          
            	Communication attitudes
            	
              
                Silverman (1980)
              
              
                Miller & Watson (1992)
              
              
                Ko & Kwon (2010)
              
              
                Kwon & Park (2012)
              
              
                Wesierska et al. (2018)
              
              
                Samson et al. (2021)
              
              
                Tomisato et al. (2022)
              
            
            	None
          

          
            	Cognitive stress
            	
              
                Caruso et al. (1994)
              
              
                Bosshardt (2002)
              
              
                Jones et al. (2012)
              
              
                Eichorn et al. (2016)
              
            
            	None
          

          
            	Self-efficacy
            	
              
                Ornstein & Manning (1985)
              
              
                Bray et al. (2003)
              
              
                Kwon & Park (2012)
              
              
                Shin et al. (2013)
              
            
            	None
          

          
            	Interpretation bias
            	None
            	
              
                Brundage et al. (2017)
              
              
                Brundage et al. (2022)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정서적 특성을 일반 청소년 또는 성인과 비교한 연구의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정서적 특성 중 불안에 관한 많은 연구들 중 14편의 연구에서 불안 특성이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4편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말더듬 청소년 및 성인이 일반 청소년 및 성인과 불안 특성에 차이가 있다고 발표한 연구는 2002년~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일반 불안이나 특성-상태불안 이외에 특별히 사회적 불안에 국한하여 실시한 연구들의 결과에서도 9편이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단지 4편만이 집단 간 차이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우울에 관한 연구에서는 4편은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3편은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는 2편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Table 7. 
				
          

          
            Differences in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adults with stuttering and adolescents and adults without stuttering
          
          

        

        
          
            
              	Characteristics
              	Differences between groups
              	No difference between groups
            

          
          
            	Anxiety 
            	Cabel et al. (2002)Craig et al. (2003)Ezrati-Vinacour & Levin (2004)Blood et al. (2007)Davis et al. (2007)-state anxiety
Iverach et al. (2009)Ko & Kwon (2010)Tran et al. (2011)Blumgart et al. (2014)Lowe et al. (2016)Kim (2016)Alameer et al. (2017)Wesierska et al. (2018)Karahan et al. (2021)
            	Miller & Watson (1992)Blood et al. (1994)Davis et al. (2007)-trait anxiety
Tudor et al. (2013)
          

          
            	Social anxiety
            	
              
                Kraaimaat et al. (2002)
              
              
                Messenger et al. (2004)
              
              
                Kim et al. (2008)
              
              
                Iverach et al. (2009)
              
              
                Ko & Kwon (2010)
              
              
                Blood & Blood (2016)
              
              
                Chu et al. (2020)
              
              
                Rodgers et al. (2020)
              
              
                Tomisato et al. (2022)
              
            
            	
              
                Kraaimaat et al. (1991)
              
              
                Tudor et al. (2013)
              
              
                Blood & Blood (2016)
              
              
                Lowe et al. (2016)
              
            
          

          
            	Depression
            	
              
                Tran et al. (2011)
              
              
                Blumgart et al. (2014)
              
              
                Karahan et al. (2021)
              
              
                Briley et al. (2021)
              
            
            	
              
                Miller & Watson (1992)
              
              
                Bray et al. (2003)
              
              
                Tudor et al. (2013)
              
            
          

          
            	Fear of negative evaluation
            	
              
                Messenger et al. (2004)
              
              
                Blood & Blood (2016)
              
            
            	None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ㆍ정서적 특성을 일반 청소년 또는 성인과 비교한 연구의 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인구분지ㆍ정서적 특성 중 주의 편향은 부정적 표정이나 부정적 단어에 대한 주의 편향에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는 5편이었고,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는 1편이었다. 삶의 질과 만족도에 대하여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는 2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는 1편이었다.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연구와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각 1편이었다. 기질에 대한 연구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1편이었다.

        
          Table 8. 
				
          

          
            Differences in cognitiveㆍemotion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adults with stuttering and adolescents and adults without stuttering
          
          

        

        
          
            
              	Characteristics
              	Differences between groups
              	No difference between groups
            

          
          
            	Attentional biases
            	
              
                Hennessey et al. (2014)
              
              
                Lieshout et al. (2014)
              
              
                Jackson et al. (2016)
              
              
                Rodgers et al. (2020)
              
              
                Bauerly (2021)
              
            
            	
              
                Lowe et al. (2016)
              
            
          

          
            	Quality-of-life
            	
              
                Craig et al. (2009)
              
              
                Blood & Blood (2016)
              
            
            	
              
                Plexico et al. (2019)
              
            
          

          
            	Daily stress/Social stress
            	
              
                Greiner et al. (1985)
              
            
            	
              
                Blood et al. (1997)
              
            
          

          
            	Temperament
            	None
            	
              
                Lucey et al. (2019)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21년까지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내면적 특성에 대한 연구 중 일반 청소년이나 성인의 특성과 비교한 58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의 기간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기간은 2010~2019년으로 이 기간 동안 24편(41.38%)의 연구가 발표되었고, 2020~2022년 사이 3년 동안 10편의 연구가 발표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더듬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 연구가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 논문 중 말더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7편으로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매우 적게 연구되었다.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51편이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2010~2019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2020년 이후 3년 동안 6편의 연구가 발표되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 이전에 비해 2000년 이후 말더듬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에 대한 비교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면적 특성을 인지적 특성과 정서적 특성, 인지ㆍ정서적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각 영역별로 연구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총 24편, 정서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24편, 인지ㆍ정서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8편으로 인지적 특성과 정서적 특성이 비슷하게 연구되고 있었다.

      둘째, 연구들에서 다룬 인지적, 정서적, 인지ㆍ정서적 영역의 하위 특성으로 분석하였을 때, 말더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편수가 적긴 하나 불안, 우울, 사회적 불안이 많이 연구된 주제였고, 정서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그 외에도 구어 효능감, 주의력, 의사소통태도, 위축, 학업 효능감 등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 말더듬 성인의 경우에도 불안과 사회적 불안이 많이 연구되었고, 청소년과 달리 의사소통태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주의편향, 인지적 스트레스, 삶의 질, 대처, 우울, 사회적 스트레스, 말더듬 심한 정도, 자기효능감 등의 연구가 3편 이상의 연구에서 다뤄진 주제였다.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에 공통적으로 많이 연구된 주제는 불안과 사회적 불안이었다.

      말더듬의 내면적 특성 중 가장 빈도가 높게 연구된 것은 정서적 특성에 관한 연구였고, 연구의 편수가 52편으로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32편이나 인지ㆍ정서적 특성의 18편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로 연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서적 특성 중에서도 특히 불안과 사회적 불안에 연구는 19편과 13편으로 전체 연구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연구된 내면적 특성은 의사소통 태도에 관한 연구로 총 10편에서 연구되었다. 우울에 대한 연구 7편, 주의편향에 대한 연구 6편, 인지적 스트레스, 구어 효능감, 대처 반응, 삶의 질 등에 대한 연구가 각 4편으로 나타났다.

      셋째,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내면적 특성을 일반 청소년과 성인과 비교한 결과 인지적 특성들의 경우, 의사소통태도, 인지적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은 모두 말더듬 집단이 일반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고, 단지 해석 편향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말더듬 집단이 일반 집단과 차이가 있는 요소들이 많았다. 정서적 특성의 경우, 불안, 사회적 불안, 우울과 같은 요소들은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차이가 없는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났으나 2013년과 2016년 이후 연구들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았다. 각 연구들이 사용한 검사도구나 검사방법에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로 정서적 측면에서도 말더듬인이 일반인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 대한 중재 계획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인지ㆍ정서적 측면 중 주의편향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5편,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1편이었고, 삶의 질, 일상 스트레스는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연구와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함께 발표되었다. 기질에 대한 연구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1편 발표되었다.

      말더듬이 진행됨에 따라 청소년기나 성인기가 되면 내면적 문제가 점차 심해지고 이에 대한 평가나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내면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사에는 의사소통태도평가(Kim & Kwon, 2005), 말더듬 지각검사(Kim et al., 2010), 말하기 효능감 검사(Kim et al., 2012), 행동통제소검사 등 대체로 인지적 측면에서의 검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본 것처럼 인지적 측면에서의 검사들 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의 불안, 사회적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등에 대한 평가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이나 적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특성을 확인한다면 인지적 측면에 대한 중재 방법과 정서적 측면에서의 중재 방법과 절차의 개발 등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가 청소년과 성인의 말더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평가나 중재, 상담이나 교육에 대한 방향 제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9S1A5A2A03054105).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o. NRF-2019S1A5A2A03054105).

    

    

  
    
      Reference
      
        
          	
          	
        

        
          	
            
              1.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Child Behavior Checklist / 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2. 
            
          
          	Alameer, M., Meteyard, L., & Ward, D. (2017). Stuttering generalization self-measure: Preliminary development of a self-measuring tool.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53, 41-51.
			[https://doi.org/10.1016/j.jfludis.2017.04.001]
		
        

        
          	
            
              3. 
            
          
          	Anderson, T. K., & Felsenfeld, S. (2003). A thematic analysis of late recovery from stuttering.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2(2), 243-253.
			[https://doi.org/10.1044/1058-0360(2003/070)]
		
        

        
          	
            
              4. 
            
          
          	Andresen, E. M., & Meyers, A. R. (2000).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utcomes measures.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81(supplement 2), S30-S45.
			[https://doi.org/10.1053/apmr.2000.20621]
		
        

        
          	
            
              5. 
            
          
          	Andrews, G., & Cutler, J. (1974). Stuttering therapy: The relation between changes in symptom level and attitud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39, 312-319.
			[https://doi.org/10.1044/jshd.3903.312]
		
        

        
          	
            
              6. 
            
          
          	Bauerly, K. R. (2021). Attentional biases in adults who stutter before and following social threat induction. Folia Phoniatrica et Logopaedica. 2021 Oct 6. Online ahead of print.
			[https://doi.org/10.1159/000519865]
		
        

        
          	
            
              7. 
            
          
          	Beck, A. T., Epstein, N., Brown, G., & Steer, R. (1988a). Beck Anxiety Inventory [Database record]. APA PsycTests.
			[https://doi.org/10.1037/t02025-000]
		
        

        
          	
            
              8. 
            
          
          	Beck, A. T., Steer, R. A., & Garbin, M. G. (1988b).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Twenty-five years of evalu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8(1), 77-100.
			[https://doi.org/10.1016/0272-7358(88)90050-5]
		
        

        
          	
            
              9. 
            
          
          	Blood, G. W., & Blood, I. M. (2016).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hood bullying in adults who stutter: Social anxiety,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with life.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50, 72-84.
			[https://doi.org/10.1016/j.jfludis.2016.10.002]
		
        

        
          	
            
              10. 
            
          
          	Blood, G. W., Blood, I. M., Bennett, S., Simpson, K. C., & Susman, E. J. (1994). Subjective anxiety measurements and cortisol responses in adults who stutter.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7(4), 760-768.
			[https://doi.org/10.1044/jshr.3704.760]
		
        

        
          	
            
              11. 
            
          
          	Blood, G. W., Blood, I. M., Maloney, K., Meyer, C., & Qualls, C. D. (2007). Anxiety levels in adolescents who stutter.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40(6), 452-469.
			[https://doi.org/10.1016/j.jcomdis.2006.10.005]
		
        

        
          	
            
              12. 
            
          
          	Blood, I. M., Wertz, H., Blood, G. W., Bennett, S., & Simpson, K. C. (1997). The effects of life stressors and daily stressors on stuttering.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0(1), 134-143.
			[https://doi.org/10.1044/jslhr.4001.134]
		
        

        
          	
            
              13. 
            
          
          	Blumgart, E., Tran, Y., & Craig, A. (2014). Social support and its association with negative affect in adults who stutter.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40, 83-92.
			[https://doi.org/10.1016/j.jfludis.2014.02.002]
		
        

        
          	
            
              14. 
            
          
          	Bosshardt, F. G. (2002). Effects of concurrent cognitive processing on the fluency of word repetition: Comparison between persons who do and do not stutter.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7(2), 93-114.
			[https://doi.org/10.1016/S0094-730X(02)00113-4]
		
        

        
          	
            
              15. 
            
          
          	Bray, M. A., Kehle, T. J., Lawless, K. A., & Theodore, L. A. (2003). The relationship of self-efficacy and depression to stuttering.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2(4), 425-431.
			[https://doi.org/10.1044/1058-0360(2003/088)]
		
        

        
          	
            
              16. 
            
          
          	Briley, P. M., Gerlach, H., & Jacobs, M. M. (2021). Relationships between stuttering,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young adults: Accounting for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67, 105820.
			[https://doi.org/10.1016/j.jfludis.2020.105820]
		
        

        
          	
            
              17. 
            
          
          	Brundage, S. B., Winters, K. L., Armendariz, K., Sabat, R., & Beilby, J. M. (2022). Comparing evaluations of social situations for adults who do and do not stutter.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95, 106161.
			[https://doi.org/10.1016/j.jcomdis.2021.106161]
		
        

        
          	
            
              18. 
            
          
          	Brundage, S. B., Winters, K. L., & Beilby, J. M. (2017). Fear of negative evaluation, trait anxiety, and judgment bias in adults who stutter.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26(2), 498-510.
			[https://doi.org/10.1044/2017_AJSLP-16-0129]
		
        

        
          	
            
              19. 
            
          
          	Brutten, G. (1975). Stuttering: Topography, assessment and behavior change strategies. In J. Eisenson (Ed.), Stuttering a second symposium (pp. 199–262). New York: Harper and Row.
        

        
          	
            
              20. 
            
          
          	Cabel, R. M., Colcord, R. D., & Petrosino, L. (2002). Self-reported anxiety of adults who do and do not stutter. Perceptual and Motor Skills, 94(3), 775-784.
			[https://doi.org/10.2466/pms.2002.94.3.775]
		
        

        
          	
            
              21. 
            
          
          	Caruso, A. J., Chodzko-Zajko, W. J., Bidinger, D. A., & Sommers, R. K. (1994). Adults who stutter: Responses to cognitive stres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7(4), 746-754.
			[https://doi.org/10.1044/jshr.3704.746]
		
        

        
          	
            
              22. 
            
          
          	Chang, H. J., & Kwon, D. H. (2005). The effect of behavioral cognitive stuttering therapy program on stutter and self-concept to adult stutterers.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14(2), 193-203.
        

        
          	
            
              23. 
            
          
          	Cholin, J., Heiler, S., Whillier, A., & Sommer, M. (2016). Premonitory Awareness in Stuttering Scale (PAi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49, 40-50.
			[https://doi.org/10.1016/j.jfludis.2016.07.001]
		
        

        
          	
            
              24. 
            
          
          	Chu, S. Y., Sakai, N., Lee, J., Harrison, E., Tang, K. P., & Mori, K. (2020). Comparison of social anxiety between Japanese adults who stutter and non-stuttering control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65, 105767.
			[https://doi.org/10.1016/j.jfludis.2020.105767]
		
        

        
          	
            
              25. 
            
          
          	Craig, A., Blumgart, E., & Tran, Y. (2009). The impact of stuttering on the quality of life in adults who stutter.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4(2), 61-71.
			[https://doi.org/10.1016/j.jfludis.2009.05.002]
		
        

        
          	
            
              26. 
            
          
          	Craig, A., Hancock, K., Tran, Y., & Craig, M. (2003). Anxiety levels in people who stutter: A randomized population stud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6(5), 1197-1206.
			[https://doi.org/10.1044/1092-4388(2003/093)]
		
        

        
          	
            
              27. 
            
          
          	Davis, S., Shisca, D., & Howell, P. (2007). Anxiety in speakers who persist and recover from stuttering.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40(5), 398-417.
			[https://doi.org/10.1016/j.jcomdis.2006.10.003]
		
        

        
          	
            
              28. 
            
          
          	Derogatis, L. R. (1994). Symptom Checklist-90-Revised (SCL-90-R). Bloomington: Pearson Assessments.
        

        
          	
            
              29. 
            
          
          	Eichorn, N., Marton, K., Schwartz, R. G,, Melara, R. D., & Pirutinsky, S. (2016). Does working memory enhance or interfere with speech fluency in adults who do and do not stutter? Evidence from a dual-task paradigm.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9(3), 415-429.
			[https://doi.org/10.1044/2015_JSLHR-S-15-0249]
		
        

        
          	
            
              30. 
            
          
          	Endler, N. S., Edwards, J., & Vitelli, R. (1991). Endler multidimensional anxiety scales: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31. 
            
          
          	Evans, D. E., & Rothbart, M. K. (2007). Development of a model for adult temperam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 868-888.
			[https://doi.org/10.1016/j.jrp.2006.11.002]
		
        

        
          	
            
              32. 
            
          
          	Ezrati-Vinacour, R., & Levin, I.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stuttering: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9(2), 135-148.
			[https://doi.org/10.1016/j.jfludis.2004.02.003]
		
        

        
          	
            
              33. 
            
          
          	Foa, E. B., Riggs, D. S., Dancu, C. V., & Rothbaum, B. O. (1993).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brief instrument for assess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6(4), 459–473.
			[https://doi.org/10.1002/jts.2490060405]
		
        

        
          	
            
              34.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https://doi.org/10.1007/BF01172967]
		
        

        
          	
            
              35. 
            
          
          	Greiner, J. R., Fitzgerald, H. E., Cooke, P. A., & Djurdji, S. D. (1985). Assessment of sensitivity to interpersonal stress in stutterers and nonstutterers.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8(3), 215-225.
			[https://doi.org/10.1016/0021-9924(85)90022-X]
		
        

        
          	
            
              36. 
            
          
          	Guitar, B. (2013). Stutter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its nature and treatment. Baltimore: Williams & Wilkins.
        

        
          	
            
              37. 
            
          
          	Hennessey, N. W., Dourado, E., &　Beilby, J. M. (2014). Anxiety and speaking in people who stutter: An investigation using the emotional Stroop task.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40, 44-57.
			[https://doi.org/10.1016/j.jfludis.2013.11.001]
		
        

        
          	
            
              38. 
            
          
          	Heo, D. R., & Kim, H. S. (2020). A study for multi-dimensional stuttering adult intervention.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9(1), 23-31.
			[https://doi.org/10.15724/jslhd.2020.29.1.023]
		
        

        
          	
            
              39. 
            
          
          	Heo, D. R., Kwon, D. H., & Kim, W. S. (2016). The effect of communication interventions based on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on the inner characteristics and stuttering behavior of adult stutterers.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5(1), 23-36.
			[https://doi.org/10.15724/jslhd.2020.29.1.023]
		
        

        
          	
            
              40. 
            
          
          	Hoekstra, H. A., Ormel, J., & De Fruyt, F. (1996). NEO-FFI big five per soonlijkheidsvragenlijst (NEO-FFI big five personality questionnaire). Lisse: Swets & Zeitlinger B.V.
        

        
          	
            
              41. 
            
          
          	Iverach, L., O’Brian, S., Jones, M., Block, S., Lincoln, M., Harrison, E., Hewat, S., Menzies, R. G., Packman, A., & Onslow, M. (2009). Prevalence of anxiety disorders among adults seeking speech therapy for stuttering.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3(7), 928-934.
			[https://doi.org/10.1016/j.janxdis.2009.06.003]
		
        

        
          	
            
              42. 
            
          
          	Jackson, E. S., Tiede, M., Beal, D., & Whalen, D. H. (2016). The impact of social-cognitive stress on speech variability, determinism, and stability in adults who do and do not stutter.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9(6), 1295-1314.
			[https://doi.org/10.1044/2016_JSLHR-S-16-0145]
		
        

        
          	
            
              43. 
            
          
          	Jeon, H. S. (2005).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nhancement on adult stutterer’s cognitions and behaviors of stuttering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Gyeongbuk.
        

        
          	
            
              44. 
            
          
          	Jones, R. M., Fox, R. A., & Jacewicz, E. (2012). The effects of concurrent cognitive load on phonological processing in adults who stutter.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5(6), 1862-1875.
			[https://doi.org/10.1044/1092-4388(2012/12-0014)]
		
        

        
          	
            
              45. 
            
          
          	Kageyama, T., Kobayashi, T., Kawashima, M., & Kanemaru, Y. (2004). Development of the brief scales for coping profile (BSCP) for workers: Basic information about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46(4), 103-114.
			[https://doi.org/10.1539/sangyoeisei.46.103]
		
        

        
          	
            
              46. 
            
          
          	Karahan Tığrak, T., Kulak Kayıkcı, M. E., Kirazlı, M. Ç., & Tığrak, A. (2021). Emotional and behavioural problem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stutter: Comparison with typically developing peers. Logopedics Phoniatrics Vocology, 46(4), 186-192.
			[https://doi.org/10.1080/14015439.2020.1855472]
		
        

        
          	
            
              47. 
            
          
          	Kim, E. (2016). The comparison of anxiety between stuttering adults and normal adults using the emotional Stroop task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48. 
            
          
          	Kim, H. J. (2013). Study of the development of a Korean stuttering perception inventory.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2(1), 191-205.
			[https://doi.org/10.15724/jslhd.2013.22.1.011]
		
        

        
          	
            
              49. 
            
          
          	Kim, H. J., Chang, H. J., Jeon, H. S., & Shin, M. S. (2012).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a speaking ability self-efficacy test (SSE): A pilot study.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1(2), 191-207.
			[https://doi.org/10.15724/jslhd.2012.21.2.011]
		
        

        
          	
            
              50. 
            
          
          	Kim, H. J., Chang, H. J., Shin, M. S., & Jeon, H. S. (2015).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stuttering intrinsic tests: Focused on Korean Communication Attitude Test, Korean Stuttering Perception Inventory, and Speaking Self-Efficacy Test.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4(4), 45-56.
			[https://doi.org/10.15724/jslhd.2015.24.4.005]
		
        

        
          	
            
              51. 
            
          
          	Kim, H. J., Chang, H. J., & Shin, M. S. (2019). Trend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atment research in stuttering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8(4), 21-37.
			[https://doi.org/10.15724/jslhd.2019.28.4.021]
		
        

        
          	
            
              52. 
            
          
          	Kim, H. J., Shin, M. S., Jeon, H. S., & Chang, H. J. (2010).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Perception of Stuttering Inventory (PSI). Journal of Speech-Language and Hearing Disorders, 19(1), 129-141.
			[https://doi.org/10.15724/jslhd.2010.19.1.009]
		
        

        
          	
            
              53. 
            
          
          	Kim, H. J., & Kwon, D. H. (2005). A preliminary study on development Korean version of the modified erickson scale of communication attitudes (S-24). Speech Science, 12(4), 227-236.
        

        
          	
            
              54. 
            
          
          	Kim, J., Lee, E., & Hwang, M. (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stuttering severity, perception of stuttering severity, and social anxiety of adults who stutter.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3(4), 677-690.
        

        
          	
            
              55. 
            
          
          	Kim, J. O., & Shin, M. J. (2007).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Korean-subjective screening of stuttering-revised.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2(3), 465-486.
        

        
          	
            
              56. 
            
          
          	Ko, Y. O. (2007). A study of the effects of gestalt therapy on adult stutterer’s behaviors and their awareness of stuttering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buk.
        

        
          	
            
              57. 
            
          
          	Ko, Y. O., & Kwon, D. H. (2009). A case study of the narrative therapy for adult relapse stuttering on the state anxiety and stuttering frequency.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5(1), 165-184.
        

        
          	
            
              58. 
            
          
          	Ko, Y. O., & Kwon, D. H. (2010). Characteristics of anxiety and attitude based on severity of stuttering.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19(1), 99-118.
			[https://doi.org/10.15724/jslhd.2010.19.1.007]
		
        

        
          	
            
              59. 
            
          
          	Kraaimaat, F. W., Janssen, P., & Van Dam-Baggen, R. (1991). Social anxiety and stuttering.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2(3), 766.
			[https://doi.org/10.2466/pms.1991.72.3.766]
		
        

        
          	
            
              60. 
            
          
          	Kraaimaat, F. W., Vanryckeghem, M., & Van Dam-Baggen, R. (2002). Stuttering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7(4), 319-331.
			[https://doi.org/10.1016/S0094-730X(02)00160-2]
		
        

        
          	
            
              61. 
            
          
          	Kwon, D. H., & Park, J. W. (2012). The psycho-emotional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intensity of stuttering.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8(3), 317-338. uci:G704-000501.2012.28.3.011
        

        
          	
            
              62. 
            
          
          	La Greca, A. M., & Lopez, N. (1998).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Linkages with peer relations and friendshi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2), 83-94.
			[https://doi.org/10.1023/A:1022684520514]
		
        

        
          	
            
              63. 
            
          
          	Leary, M. R. (1983). A brief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3), 371-376.
			[https://doi.org/10.1177/0146167283093007]
		
        

        
          	
            
              64. 
            
          
          	Liebowitz, M. R. (1987). Social phobia. Modern Problems in Pharmacopsychiatry, 22, 141-173.
			[https://doi.org/10.1159/000414022]
		
        

        
          	
            
              65. 
            
          
          	Lieshout, P. V., Ben-David, B., Lipski, M., & Namasivayam, A. (2014). The impact of threat and cognitive stress on speech motor control in people who stutter.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40, 93-109.
			[https://doi.org/10.1016/j.jfludis.2014.02.003]
		
        

        
          	
            
              66. 
            
          
          	Lowe, R., Menzies, R., Packman, A., O’Brian, S., Jones, M., & Onslow, M. (2016). Assessing attentional biases with stuttering.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 Communication Disorders, 51(1), 84-94.
			[https://doi.org/10.1111/1460-6984.12187]
		
        

        
          	
            
              67. 
            
          
          	Lucey, J., Evans, D., & Maxfield, N. D. (2019). Temperament in adults who stutter and its association with stuttering frequency and quality-of-life impact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62(8), 2691-2702.
			[https://doi.org/10.1044/2019_JSLHR-S-18-0225]
		
        

        
          	
            
              68.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455–470.
			[https://doi.org/10.1016/S0005-7967(97)10031-6]
		
        

        
          	
            
              69. 
            
          
          	Manning, W. H. (2013). Clinical decision-making in fluency disorders. (3th ed.; H. S. Sim, M. J. Shin, & E. J. Lee, Trans.). Seoul: Cengage Learning.
        

        
          	
            
              70. 
            
          
          	Ruscello, D. M. (2011). Treating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disorders in children (3th ed.; S. K. Kim, J. S. Han, S. A. Jang, & S. H. Park, Trans.). Seoul: Pakhaksa.
        

        
          	
            
              71. 
            
          
          	McCroskey, J. C. (1982). An introduction to rhetorical communication (4th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72. 
            
          
          	McCroskey, J. C., & McCroskey, L. L. (1988). Self-report as an approach to measuring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5, 108-113.
			[https://doi.org/10.1080/08824098809359810]
		
        

        
          	
            
              73. 
            
          
          	Messenger, M., Onslow, M., Packman, A., & Menzies, R. (2004). Social anxiety in stuttering: Measuring negative social expectancie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9(3), 201-212.
			[https://doi.org/10.1016/j.jfludis.2004.06.002]
		
        

        
          	
            
              74. 
            
          
          	Miller, S., & Watson, B. C.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attitude, anxiety, and depression in stutterers and nonstutterer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5(4), 789-798.
			[https://doi.org/10.1044/jshr.3504.789]
		
        

        
          	
            
              75. 
            
          
          	Ornstein, A. F., & Manning, W. H. (1985). Self-efficacy scaling by adult stutterers.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8(4), 313-320.
			[https://doi.org/10.1016/0021-9924(85)90008-5]
		
        

        
          	
            
              76. 
            
          
          	Plexico, L. W., Erath, S., Shores, H., & Burrus, E. (2019). Self-acceptance, resilience, coping and satisfaction of life in people who stutter.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59, 52-63.
			[https://doi.org/10.1016/j.jfludis.2018.10.004]
		
        

        
          	
            
              77. 
            
          
          	Power, M. J., Champion, L. A., & Aris, S. J. (1988).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social support: The Significant Others (SOS) Scal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4), 349–358.
			[https://doi.org/10.1111/j.2044-8260.1988.tb00799.x]
		
        

        
          	
            
              78. 
            
          
          	Reynolds, C. R., & Richmond, B. O. (1985).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79. 
            
          
          	Robertson, I. H., Ward, T., Ridgeway, V., & Nimmo-Smith, I. (1996). The structure of normal human attention: The test of everyday attentio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uropsychological Society, 2(6), 525-534.
			[https://doi.org/10.1017/S1355617700001697]
		
        

        
          	
            
              80. 
            
          
          	Rodgers, N. H., Lau, J. Y. F., & Zebrowski, P. M. (2020). Attentional bias among adolescents who stutter: Evidence for a vigilance-avoidance effec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63(10), 3349-3363.
			[https://doi.org/10.1044/2020_JSLHR-20-00090]
		
        

        
          	
            
              81. 
            
          
          	Samson, I., Lindström, E., Sand, A., Herlitz, A., & Schalling, E. (2021). Larger reported impact of stuttering in teenage females, compared to males: A comparison of teenagers’ result on Overall Assessment of the Speaker's Experience of Stuttering (OASE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67, 105822.
			[https://doi.org/10.1016/j.jfludis.2020.105822]
		
        

        
          	
            
              82. 
            
          
          	Shin, M. S., Jeon, H. S., Kim, H. J., & Chang, H. J. (2013). Developing a Speaking ability Self-Efficacy Scale (SSES). Journal of Speech-Language and Hearing Disorders, 22(4), 105-121.
			[https://doi.org/10.15724/jslhd.2013.22.4.007]
		
        

        
          	
            
              83. 
            
          
          	Shin, M. S., Kim, H. J., & Chang, H. J. (2019). Research on development of Korean adolescent stuttering anxiety test.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8(3), 1-7.
			[https://doi.org/10.15724/jslhd.2019.28.3.001]
		
        

        
          	
            
              84. 
            
          
          	Shin, M. S., Kim, H. J., & Chang, H. J. (2021).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a cognitive-emotion scale of adolescent stuttering.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30(3), 65-74.
			[https://doi.org/10.15724/jslhd.2021.30.3.065]
		
        

        
          	
            
              85. 
            
          
          	Shin, M. S., Kim, S. Y., Kim, H. J., Park, J. W., Ahn, J. B., Chang, H. J., . . . Jeong, H. (2020). Fluency disorders. Seoul: Hakjisa.
        

        
          	
            
              86. 
            
          
          	Shin, M. S., & Park, M. H. (2014). A study of the web-based evaluation system model of adults who stutter.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3(3), 1-11.
			[https://doi.org/10.15724/jslhd.2019.28.3.001]
		
        

        
          	
            
              87. 
            
          
          	Silverman, E. M. (1980). Communication attitudes of women who stutter.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45(4), 533-539.
			[https://doi.org/10.1044/jshd.4504.533]
		
        

        
          	
            
              88. 
            
          
          	Silverman, F. H. (1970). Concern of elementary-school stutterers about their stuttering.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35(4), 361-363.
			[https://doi.org/10.1044/jshd.3504.361]
		
        

        
          	
            
              89. 
            
          
          	Sim, H. S., Shin, M. J., & Lee, E. J. (2010). 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Ⅱ). Seoul: Paradise Welfare Foundation.
        

        
          	
            
              90. 
            
          
          	Snyder, M. (1974). Self-monitoring of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4), 526–537.
			[https://doi.org/10.1037/h0037039]
		
        

        
          	
            
              91. 
            
          
          	Spielberger, C. D., Gorsuch, R. L., Lushene, R., Vagg, P. R., & Jacobs, G. A. (1983).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92. 
            
          
          	Tomisato, S., Yada, Y., & Wasano, K. (2022).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coping profile in adults who stutter.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95, 106167.
			[https://doi.org/10.1016/j.jcomdis.2021.106167]
		
        

        
          	
            
              93. 
            
          
          	Tran, Y., Blumgart, E., & Craig, A. (2011). Subjective distress associated with chronic stuttering.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6(1), 17-26.
			[https://doi.org/10.1016/j.jfludis.2010.12.003]
		
        

        
          	
            
              94. 
            
          
          	Tudor, H., Davis, S., Brewin, C. R., & Howell, P. (2013). Recurrent involuntary imagery in people who stutter and people who do not stutter.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8(3), 247-259.
			[https://doi.org/10.1016/j.jfludis.2013.06.003]
		
        

        
          	
            
              95. 
            
          
          	Vanryckeghem, M., & Brutten, G. (2018). The Behavior Assessment Battery for Adults Who Stutter. San Diego: Plural.
        

        
          	
            
              96. 
            
          
          	van Dam-Baggen, R., & Kraaimaat, F. (1999). Assessing social anxiety: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Situations (II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5(1), 25-38.
			[https://doi.org/10.1027//1015-5759.15.1.25]
		
        

        
          	
            
              97. 
            
          
          	Voncken, M. J., Bögels, S. M., & de Vries, K. (2003). Interpretation and judgmental biases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12), 1481-1488.
			[https://doi.org/10.1016/S0005-7967(03)00143-8]
		
        

        
          	
            
              98. 
            
          
          	Wesierska, K., Vanryckeghem, M., Krawczyk, A., Danielowska, M., Fasciszewska, M., & Tuchowska, J. (2018). Behavior assessment battery: Normative and psychometric investigation among polish adults who do and do not stutter.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27(3S), 1224-1234.
			[https://doi.org/10.1044/2018_AJSLP-ODC11-17-0187]
		
        

        
          	
            
              99. 
            
          
          	Woolf, G. (1976). The assessment of stuttering as struggle, avoidance, and expectancy. British Journal of Disorders of Communication Disorders, 2, 158-171.
			[https://doi.org/10.3109/13682826709031315]
		
        

        
          	
            
              100. 
            
          
          	Yaruss, J. S., & Quesal, R. W. (2006). Overall assessment of the speaker’s experience of stuttering: Documenting multiple outcomes in stuttering treatment.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1(2), 90-115.
			[https://doi.org/10.1016/j.jfludis.2006.02.002]
		
        

      

    

    

  OEBPS/images/big_31_3.jpg
o X|F 217

H313 H3=
VOL. 31. NO. 3. 2022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oz
+ MCEID! S4B B0 0 2
R ]
w11
o =
£
w
s
proepy a
et o
- o L o g seg s
- POMIE MBS Sl HS EETUE, HEEIVH
g .
e T o e
- S0 8 me Tl 23t
0 208 g ) 4 AHPCTI 76k
i a0l
0

(herzeloixizata





OEBPS/images/_common/images/crossref.gif





OEBPS/images/data/ksha/33751/JSLHD_2022_v31n3_35_f002.jpg
stress

5 severity |

speech

self .
gl
anticipation .

_attitudes
cognitive
resiligEeRos

fearevaluation

generalized « affect
dnx|etyer
depression _ esteem
negative
withdrawal . *1¢

seeisyCig|

avoidance  discutlimssr

Cognitive

Emotional






OEBPS/images/_common/images/orcid.gif





OEBPS/images/data/ksha/33751/JSLHD_2022_v31n3_35_f001.jpg
anX|etya»

biases 2
depression |

withdrawal

problems
attitudesefficacy.

social &t
nea 1de
tress eEta‘ly‘ajt\oh‘

*attenhonal ety
cQ

mmun |cat|on

accepta

Adolescents

Adults






